
제739호 1989년3월4일 장간 2003년 6월 29일 

탬를당렐괜암흩펌R탐i 

없한힐수품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ft 02-552-8200 @2003 충현교회 THE WEEKL Y CHÓÓNG HYUN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헌 편집국장 : 이형수 

l 김성판목사 젤.iil. 1 

ι-fKILt윤 우 ， i!- Iιl7f 
o 1_' 1_ L 

“… 사람이 자기를 살펴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설지니 주의 몽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익t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고전 11:23-34) 

다양한성찬의모습 

전 세계의 교회들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매주 성찬식을 거 
행하기도 하고， 매월， 혹은 분기별로 하기도 합니다. 루터교회는 두 주에 한 번씩， 
그리고 로마 가툴릭 교회는 매주일 성찬을 거행합니다 물론， 성경은 성찬의 횟수 
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찬을 얼마나 여러번 하느냐를 놓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누캐 ‘어떻게’ 라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성 
창은 교회마다 다OJ=한 모습을 보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 
까? 장로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은 성도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그러나 모든 등록 교인들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히는 교파도 있습니다 
또 세례나 등록에 관계없이 출석 교인 모두에게 성찬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교회 
도 있습니다 진행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어떤 교회는 강단에 자리를 마련해 놓 
고 성도들이 한 사람씩 차례로 강단 앞으로 나아가 성찬을 받게 합니다 어떤 교회 
는 성도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성찬을 받도록 준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 
해야 할 것은 성한의 행위 자체가 영혼을 구원하는 수단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만이 영흔 구원의 능력입니 
다 

성찬의목적 

그렇다면 성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24， 25절)라고 
말씀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니를 위해서 바쳐졌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합니다. 먹은 예수님의 몸을，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성찬을 나누는 동안 우리가 깊이 생각 
하고 묵상해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 
여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요 1:29). 구약 
시대에는 유월절마다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 끊임없이 희생되었습니 
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모든 죄를 위 
해 희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만이 아니라온세상의 모든죄를위해서 희생이 
되신 것입니다(계 5:아.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 
다. 여러분에게 십자가가이런 것입니까? 성찬을나눌때， 우리는이 그리스도죽음 
의 역사적인중요성을반드시 마옴에 새겨야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바로 우리의 극악한 죄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죄의 결과가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한 흠없는 변호인 
이 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총에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 
해서 용서받았다는사실이 무엇을의미하는지를기억할필요가있습니다 

죽음으로 새 언약을 세우심 

성찬식을 거행하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기념하도록 하는 성경의 
기본적인 메시지 몇 가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주님의 최후 
의 만찬이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23절) 이루어졌다는사실을전해 줍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빵을 집어 축사하신 후에 “이것은 너회를 위히는 내 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24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사하신 후에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25절)라고 말 
씀하셨습니다. 곧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어지는 고통과 피를 쏟으시는 죽음을 당하 
시리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중요한사건들로 인하여 재 언 
약 이 세웠졌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기초하여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신 언약입니다. 

나의십자가가되어야 

십자가에서 그리고오직 십자가를통해서만새로운 ‘언약 이 하나님과사람사이 
에 맺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육신 곧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복음’ 의 
선포，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심으로 당하신 고통 등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죽음의 피는 세상 죄를 말끔이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희생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영원한 소망을 가집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구원과 
생명을 얻습니다. 사링념}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고통과 죽으심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성찬을 기념하는 예배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 
니다 십자가가우리 마음깊은곳에서 개인적인제험으로다가와서 여러분개개인 
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재럼의 날을 바라보며 깨끗이 

우리는과거를돌아볼뿐아니라또한앞날을내다보이一야합니다 ‘너희가이 먹 
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26 
절) 예수님은다시오십니다 우리는그의재림을고대해야만합니다 따라서이성 
찬에 죠배히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재림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 
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신음이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으로 사라질 소망을 상기 
시켜 줍니다 따라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께로 점점 더 가 
까어 나아가게 됩니다. “주를 호봐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깨끗하게 하느니라:'(요일 3:3) 아멘! 우리는깨끗해져야합니다 날마다주 
님께 가까이 감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대가가 이미 지불되 
었다는 사실을 돌이켜 볼 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다 
고 해서 과거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죄 없으신 구주 예수님의 재림 
을 바라보이야 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 
이라?'(요일 2:28). 

점검과고백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는 자기를 점검하고 죄를 고백해야 할 책임이 있습 
니다. ‘자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먹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젓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의t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 
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28~31절).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죄를 회 
개함으로써 성찬을 받는 합당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고백하지 않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만일에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한 채 성찬에 참여한다면 질병 
이나 심지어 죽음 등의 심판이 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지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아 점검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 
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λ}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요일1:9) 우리가우리 죄를고백할때 우리 죄는용서함을받고하나님의 
가족들과의 교제는 회복됩니다 부디 성령께서 비추시는 빛을 따라 자신을 살피시 
고 죄를고백하시는은총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찬을 통하여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분명하고 새롭게 하십니다. 또한 성찬은 우리들의 마음을 민감하게 만들어 
각 개인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는 오류들을 분별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찬을 위한준비가 되셨습니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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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of senior 

I Sennon of pastor Kim I 

TIME1펀R eOMMUNION 
" .... A man ought to examine himself before he eats of the bread and drinks of the cup. 

For anyone who eats and drinks without recognizing the body of the Lord eats 
and drinks judgment on himself 깨at is why many among you are weak ánd sick, 

and a number of you have fallen asleep.But if we ‘judged ourselves, 

we would not come under juφment ... "μ Corinthians 11:23-34) 

Be|ievers o|| over, fhe wor,|d C떼e리le야bra따뼈te co.빼mm빼un삐n에뼈io.빼o.n d이빠i규ff함e감re빼nt베f껴| 

so.me co. me t o.gether’ wee리k싸〈셔Iy ， so. me mo.nthly , and still o. thers 

quarterly. Our church o. bserves co.mmunio. n bi-mo.nthly(6 times a 

year’), whereas the Lutherans have it bi-weekly, and the Catho. lics 

every Sunday. The Bible makes no. menti o. n o. f time frequency 

regar’ding co.mmunio.n. As such, there’s no. right o.r wro.ng yearly time 

inter’val in which Io.cal churches co.mmemo.rate co.mmunio.n. 
Co.mmunio.n variances within the Io.cal church also. have t o. do. with 

the ’who’ and ’how’ questio. ns. Who. can participate? Presbyter’ian 

denominations tendto restrict communion to only those who are 

baptized , other churches reserve it f o. r members only, and still 

others to all believers. How is communion t o. be administered? Some 
churches set-up the communi o. n service where the co.ngregatio.n 

co.mes t o. the altar, while o. thers have it where they r’eceive it in 
their’ pews. The idea to keep in mind is that co.mmunio.n does no.t save 
souls. Only faith in Christ has the po.wer to do. that. 

What then is the purpose of communion? When we take 

communion, we are to remember the suffer‘ ing and death of Christ, 
"Do. this in remembrance o. f Me"(vv. 24-25). We look back and 

reflect that Christ’s body and blo.o.d was given for us. The bread and 

the cup symb이ize Christ’s flesh and blood which helps us t o. really 
identify and thinkabo.ut Him. What do we think? We think of the 

cro.ss, and how much the cro.ss must mean t o. our Lord. John the 
Baptist proclaimed, “Beho. 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Jn. 1:29)! In Old Testament times, the Passover lamb 

was co.ntinually sacrificed. In New Testament times , the Lamb of 

Go.d was sacrificed once and for all sin, not just for the sin of Israel , 
but f o. r the sin o. f the who. le world(see Rev. 5:9)! Christ was slain f o.r 
all peo.ple. Is that the meaning for yo.u? 

When we take this co.mmunion, we have to memorize within o.ur 

minds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Christ’s death. Why was it so. 
impo. rtant for Christ’s suffer’ing? Because o. f sin, because o. f the 
terrible serio.usness o.f sin. Do. yo.u under’stand the consequences o.f 
sin? Do. you r’ealize how awesome it is t o. have Jesus as your 
advo.cate? Also., we need to balance o.ur tho.ughts with Go.d's great 
Io.ve and grace. We need t o. remember’ that we are f o. r’given thr’ough 
Christ. 

Let’s take a moment to overview so.me o.f the basic messages that 
the Bible gives us t o. help us hono.r Christ during o.ur communio.n 
ce 

At the cross, and only through the cross, was God's new co.venant 

with humankind sealed. The incarnatio.n of God, the body of J esus 

Christ coming to earth and pro.claiming the ’go.od news’, and suffer’ing 
the degradatio. n of human form was all f o. r us. His death upon a 

cross, His blood, was the only bloo.d that co.uld wash away the sin of 

the wo.rld. Witho.ut J esus' suffer’ing and death, we have no. hope. 
Through faith in Him, the crucified Christ, we have eter’nal ho.pe; we 

have salvation; we have life! My friends , we must always remember 

Christ’s suffer’ing and death, but even more so. during o.ur communion. 

We must personalize the cross deep within o.ur hearts, so. as to open 

them. up to His communion within, and all the tremendous blessings 

that follow. 

We not only look back but also we must loo.k forward. "For as 
o. 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날death until He co.mes"(v. 26). Jesus is co.ming again. We must 

loo.k forward to His second coming. We must think about the cross 
and the coming Jesus during our co.mmunio.n service. His coming 

reminds us of our groaning and His glory. E~ch time we have 

communion service, it brings us nearer and near’er’ to Christ’s r’eturn. 

“And everyone who has this hope fixed on Him purifies himself, just 

as He is pure"(1 Jn. 3:3). Amen! We’ve got to get clean and we are 
able to do so by drawing clo.ser and clo.ser to Him. Loo.king back on 

the priced paid f o. r our sins helps us to realize ho.w terrible sin is. 
But we can't just loo.k back, we also must look f o. rward t o. the retur’n 
o. f o.ur sinless Savio. r . “Now, little childrEm, abide in Him, so. that 

when He appears, we may have-confidence andnot shrihk away from 
Him in shame at His coming'’(1 Jn. 2:28). 

The last elements of our Christian respo.nsibility in co.mmunio.n ar’e 
self-examinatio.n and the confessing of sin. “But a man must examine 

himself, and in so doing he is t o. eat of the bread and drink of the 
cup. For he who eat and drinks, eats and drinks judgement t o. himself 
if he do.es not judge the bo.dy rightly. Fo.r this reaso.n Imany among 

yo. u are weak and sick , and a number sleep . But if we judged 
ourselves rightly, we would not be judged"(vv. 28-31). We must come 
t o. the Lo.rd's Table in a worthy man~er， which means with co.nfessed 
sin; no.t unco.nfessed sin(v. 27). If we f o.r’get o. r ignore this aspect o.f 
communion , it may result in judgment, even sickness or physic미 

death. Therefore , each perso. n is to examinè himself bef o. re 
partaking! If yo.u search yo.ur heart, and co.nfess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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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찌 밑혈묵 

셉 차1~의 차량 (칼 6:14) 

바울의자랑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그는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직접적으로 활동한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누구보다도 기독교 역 
사상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선교로 인하여 소。씨아， 口베도냐， oP}야， 
더 나아가로마까지 복음을받F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선교사역으로 인하여 A.D 
313년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비울은예수님이 공생애 기간에 직접 부른제자는아니였습니다. 그는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도 뛰어난 엘리트였으며 당λ1 명망있는 가말리엘 문빼서 교육받았고 헬라어도 

하는 등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문이나 학문에서 그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조건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 아무 것도 아 
님을 일댔습니다. 그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 14절을 통하여 
‘계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십 
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바울 사도의 고백은 성도에게 깊은 감동과 잔 
잔한여운을줍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습니η}-?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다른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왜 바울이 학문이나 가문， 직업， 자신이 받은 은혜와 은사， 
달란트， 선교업적 등을자랑하기 보다는오직 십자가만을자랑하고 있는지 언뭇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십자가 

사도 바울은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통 받아야할 자신 대신 못 박히신 예수님 
의 놀라운 사랑과 한 없는 용서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것 
입니다. 

처음에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을 철저히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의 고백에 
의하면 그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빌 3:6). 그러나 다메섹 도/b벼1서 그 자 
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 
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 
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류 역시상 그리스도의 십X까 사건~큼 위대하고 역사적인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우리를향한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라 
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을 정복하고 사탄을 이겼으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에게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었던 것입니다. 역써 그 어떠한 사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큼 놀랍고 위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십자가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바울이 자랑한 십À}가를 반대자들은 수치와 미련한 것으로 여 

겼습니다. 유대인은 십자가를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고대하 
고 바라던 메시아가 기껏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 사 
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또한 고대의 헬레니즘 철학의 사 
상체계를 완성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후손들인 헬라인들에겐 그리스도의 십자 
가가 너무 미련하게 보였으며 비합리적으로 생각되었을 것입니다(고전 1:23). 합리적이 
고 이성적인 사고를 지닌 바쁜 현대인들에게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지 먼 나라의 
오래된 이야기 정도로 생각될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 
기보다는 새로 산 집이나 차， 풍족한 재산， 건강， 회사에서의 지위， 자녀들의 좋은 진학 
등 외적 요인들을 더욱 자랑하며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부와 명예와 건강이 더 중요한 자랑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나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의 본질이며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민족과 국가와 인종과 성별을 초월하 
여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놀라원 은혜이며 그리스도인의 자랑인 것 
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재}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사함받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우리를구원승}는놀라운능력이 있는것입니 
다 

여러분이 주변의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려주고 그리스도의 십 

자가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사랑해l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 
리들도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십자가만을 붙들며 나가게 하소서 그리고 아직도 주 
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많은 사람과 민족에게 이 놀라운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파하게 하 
옹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벤. 

강민칠 전도시 (중등3부 부지도) 

추깐Aj캘릎부를 #예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주일에 봉사만 했지 주중 성경공부에는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성경공부의 필요성을 그리 크게는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 
해 크로스웨이 성경공부에 참여하면서 성경공부의 중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크 

로스웨이 성경공부가 끝나고 다시 성경공부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 마침 주간 성 

경공부가 개설되어 시작했다. 

처음으로 하는 주간 성경공부라서 창세기로 택했다. 창세기를 배우기 전에는 
나와 관련된 일만을 말씀에 비추어보고 나의 주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었는데， 

창세기를 배우고 나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세상 

의 모든 일들을성경에 비추어 보게 되었다. 특히 하나님의 구속과참사랑에 대 
해서 더 깊게 알게 되었다 가인과 아벨의 경우， 예전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피’ 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 성경에 나타난 바로는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마음 속 깊이 있는 ‘구세주에 대한 믿음’ 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아벨과 가인 

의 이야기 속에는 인간의 깊은 죄성과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나타난다. 이렇듯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간의 죄의 영역은 일 

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크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창세기 

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성경 인물들이 

사실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죄인을 구하신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 

닫고 인간의 한계를 느끼 며 오히려 감사했다. 인간이 한계가 없어서 인간의 노력 
으로구원에 이른다면능력 없는사람은어떻게 되겠는가?우리의구원은행위로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 확실히 알았다. 이러한 것들을 알고 봉사도 나의 

행위로 하는 것01 아니라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는 것임을 알았다. 그 후， 
마음 편하게 기뻐하며 봉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설 

사 내가 실수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 

서 내게 주신 영생의 약속을 빼앗지 않으실 것 

이기 때문이다. 

창세기를통해 내가 철저한죄인 임을보 

면서 나 자신에 대한 회의가 생기기는 했 

지만， 내가 구원받길 원하셔서 끊임 없이 

나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뭇 

을 발견하고 한 발짝씩 주님 앞으로 다가간 

다. 내 신앙의 성장과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 

기 위해 앞으로도계속해서 성경공부를하고싶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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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 이번 주 줄말σ는 전교팀 

팀 팀장 선교지 기 간 

12교구 2지역 정영래 카자흐스탄 7월 1일(화)-7월 11일(금) 

9교구 7지역 김승곤 카자흐스탄 7월 4일(금)-7월 15일(화) 

14교구 5지역 황기용 몽골 7월 4일(금)-7월 15일(화) 

흥 연rJH ).1역중인섣교팀 

팀 팀 장 | 선교지 기 간 

10교구 7지역 | 최지윤 | 몽 골 6월 23일(월)-7월 2일(수) 

6월 24일(화)-7월 4일(금) 

6월 27일(금)-7월 5일(토) 

17교구 7지 역 | 김 연근 | 카자흐스탄 

3교구 6지역 l 정창수 l 몽 골 

훌 XI난주도작안섣교팀 

E디| 팀장 선교지 기 간 

4교구 4지역 박필래 불가리아 6월 17일(화)-6월 26일(목) 

14교구 3지역 이정탁 몽골 6월 17일(화)-6월 27일(금) 

9교구 5지역 권 철 7'}자흐스탄 6월 17일(화)-6월 27일(금) 

예수념만아는종교성 
강 현 주 (외선부， 스리랑카팀 교사) 

스리랑카 단기선교 후， 영적으로 풀어야 "Õ}는 숙 

제가 하나 생겼다. 그것은 스리랑카 사람들의 종교 

성이다. 그들은 종교성이 대단히 깊어서 국가와 민 
족의 배경은물론， 개인들도하나같이 어떤종교들 

을 갖고 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순박한 호 

기심과 서두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듣지 
만 그들의 모습은 사도 바울이 만났던 아멘 사람들 

(행 17:22)을 생각나게 한다. 

세상의 행복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온 스리랑카 

형제， 자매들이 주일에 교회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이다. 비록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는 않더라도， 성령의 이끄심으로 예배와 성 
경꽁부와 친교의 시간을 ‘와서 본다’ (요 1:39, 46). 

복음에 빚진 자(롬 1:14)인 교사들은 그들과 사랑의 

띠로 묶여진 형제자매가 되어 말씀과 기도를 나누 
면서 하나님 자녀(요 1 :12)의 길을 함께 걷는다. 

특히 소그룹 성경공부에서는 말씀을 찾아가며 
서로간의 문답을 통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롬 

10:9)하며 믿음을키워나간다. 이 시간에그들의 헛 

된 종교성이 변화되어， 세계 모든 민족의 유일한 구 

원자는 오직 예수님 이심을 깨닫길 기대한다. 

영혼을 뒤흔드는 성경말씀을 통하여 이곳 여호 
와의 집 에 심겨 흥왕(시 92:13)한 종교성으로 예수 

님만 아는 스리랑카의 한사람， 한사람이 되기를 소 

망한다. 그래서 스리랑카 민족을 위해 믿음으로 만 
난 예수님을 전하는 그 땅의 그루터기 선교사들로 
하나님께 청함과 택함(마 22: 14)을 얻기를 기도한 

다. 

추깐흥현 제7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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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교회가 단기선교를 나가기 시작할 때 ， 불가리아에 다녀와서 선교의 필요성을 알았다. 그래서 인도로 가 
게 되었을 때도 고민 없이 당연히 가야한다고 생각했다 처음 불가리아에 갈 때는 핸지 고생하거나 죽으러 간다 
는 생각에 두려웠는데 ， 지금은 준비하면서도 기대와 기쁨이 넘친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도 기쁘지만 복 
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며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더 기쁘다 그러나 지금은 나의 기쁨과 관계없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니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가리아에 갔을 때 ，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가와서 손빽을 치며 기뻐한 사람이 있었다. 현지의 어떤 사람 
이 미친 사람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의 부탁으로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는주님을의지하는모든사람들을귀히 여기신다고확신했다. 

그리고 인도에 갔을 때 ，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들었지만 오직 예수만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 중 하나로 받아들여서 가슴이 아폈다 하지만 힌두교 
사원에서 사원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저지해서 논쟁하다가 오히려 복음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어 좋았다. 
선교를 다녀와서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성경적이 되었다. 가정을 비롯한 주변도 복 
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 특히 ， 부모님이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가족을 중 

심으로 하여 믿지 않는 친척들이 모두 복음을 알게 되길 기도한다. 
복음전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확신한다 그래서 지금은 또 네팔로 단기선 
교를 가려고 준비 중이다. 지난 해 선교를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더 기대하 

김연신 때학부) 는 마음이 생긴다. 다만 앞에 갔던 경험들로 인해 ‘나는 다녀왔었으니까 잘 할거야’ 하 

고 교만해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몽펼 딴11 선 쿄흘 øri.l 고 
저흐1 14교구 4지 역 몽골 단기 사역팀은 지난 5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박 11일 동안 북서부의 ‘볼강’ 에 

인접한 Ger를 대상으로 축호전도를 하였습니다. 사역기간 중 모든 팀원들이 목욕 한 번 못하고 고양이 세수나 
겨우송}는정도의 열악한환경에처해 있었지만성령님의 역사하심과팀원모두의 뜨거운선교열정으로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사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며칠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모두 나타나는 이상한 기후를 갖고 있었습니다. 때 
로는 비와 우박이 내렸고， 때로는 맑았으며， 오뉴월인데도 함박눈이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주님께서는사 
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필요에 따라 예비하시고 시간마다 저희를 지켜주시며 함께 호흡해 주셨습니다.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잠잘 곳， 사역할 곳은 물론 먹을 것과 만나야 할 몽골 영흔들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늪이 있는 어려운 길을 지나 숙소에 도착한 우리들은 그날 숙소에서 머물고， 다음 날 아침부터 본격적으로 

Ger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몽골 영흔들을 만나 힘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 
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고 이들 중에는 오랜동안 복음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려 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 
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Ger에 모셔두었던 라마불교의 신상을 내다 버 리는 사람들도 있었으니 ‘여호와 이 레’ 
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몽골과 몽골 영흔들을 참으로 많이 사랑하고 계신 
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한 것은 사역 중에 몸이 아픈 자가 한 사람도 없어 
사역에만 전적으로 임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정녕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팀원들 중에는 팀을 구 
성하기 전부터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의 지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사역 현장에서 혹시 지 
병 때문에 지장을 주면 어쩌나 하는 염려가 있었지만 그것은 한갓 기우였습니다. 모두가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 
어 사역을 잘 감당하였으며 건강한 모습으로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왔습니다. 특히 저희 팀원 중의 한 분은 결흔 
후， 23년 동안 아내와 단 한 번도 이틀 이상 떨어져 지내본 일이 없어서 10박 11일 간의 일정이 길게 느껴지리라 
고 염려했었습니다. 하지만 귀국 전날 밤， 그는 일주일 정도만 사역을 더 했으면 좋겠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사역기간 내내 부족한 팀장을 도와 항상 기도로 성원하며 순종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 이 사역을 감당한 모 

든 팀원들과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김동욱 (안수집사， 14교구 4지역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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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선교의 인도자， 지역장 β1) 

저는 11월에 불가리아로 단기선교를 갈 예정입니다. 단기선·교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 

는 일이니 기도하며 나아가면 모든 일이 그 분의 뭇대로 이뤄지리라 믿습니다. 열매 맺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저는 단지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베드로 전도회장을 맡으면 

서 꾸준히 전도해왔습니다. 특히 불교신자들를 많이 전도했는데 ， 다른 종교는 이 땅에서 살 

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지만 교회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예수의 보혈로 부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전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생활 속의 전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직장에 

서도 늘 전도를 했습니다. 한국이나 외국이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이니 하나님과 통행하 
면 좋은 열매 맺고 돌아올 수 있으리라 믿고 나아갑니다. 선교를 갈 때에 클라리넷을 가져 

가 찬양전도도 할 계획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찬양으로 다가가면 더 쉽게 다가갈 수 15교구 1지역장 

있습니다. 찬양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단기선교가 처음이라 걱정도 되 최호일 

지만 여태까지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주님이 이번에도 지켜주시리라 믿습 

니다 
(엄정섭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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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 이야기 

수련확 후'1 
김 욱 (청년1부) 

임원으로서보낸마지막 

수련회였다. 수련회 기간 내 

내 천국이라는 주제의 말씀 

으로 양육받았다. 부회장이 

라는 이유로 말씀 듣는 데서 

열외 되거나 일 때문에 바쁘 
게 보낼 수도 있었지만 이번 

수련회에서는 임원이든 누 

구든 말씀에 집중하라는 특 

명이 있었기 때문에 임원들 

도 최대한 열심히 들었다. 

첫째 날 저녁에 시작한 목사님의 천국에 대한 설교는 인생에는 한계가 있으나 천 
국에는 영원한 풍성함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우리가 하늘에서 어떤 영광을 누 

릴지 설명하실 때 ， 나는 강한 위로를 받았고 천국 소망에 확신이 들었다. 평소 자주 

듣던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지만 구체적으로 깊이 묵상하며 느끼는 좋은 시간이었 

다. 둘째 날 낮에 있었던 가정과 결흔에 대한 특강 또한 정말 기대 이상으로 유익한 

시간이었다 일반적인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가정 ， 결흔이 

연결되어 있었다. 아담이 하와를 먼저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말씀은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하게 했다. 
동기별 체육대회를 마치고 저녁에 이어진 천국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 나라 

의 풍성함을 바라볼수록 현재를 더 소중히 생각하고 책 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선교 

적인 삶에 대한 설교였다 그리고 셋째 날 오전에는 선택식 특강이 있었다. 여러 가 

지 유익한 특강들이 있었지만 나는 선교를 앞두고 있어 선교 특강을 들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방침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만 기억하게 해야 한다 

는 것을 배웠다. 실제로 선교 다녀오신 분들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막연하게만 생각 

하던 선교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우리는 기도원에서 돌아 

와서 교회 앞에서 손을 잡고 서로를 보면서 기도하며 찬양했다. 수련회를 마친 우리 

의 얼굴에서는 빛이 나고 있음을 느꼈다 서 화 동역자라는 생각에 마음 깊은 곳에 

서부터 기쁨이 넘쳤다. 말씀안에서 하나되는 청년1부를느끼는수련회였다. 

장학생인터뷰야 

항상 천국일꾼답게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서 부끄럽습니다. ‘과연 내가 세상 

에서 주님을 드러내며 사는가’ 승}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젠가 방과 후， 금요집회에 

가려는데 학교 친구들이 저에게 ‘너 교회다니냐? 하고 몰랐다는 듯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내가 학교에서 주님을 드러내지 못했구나’ 하고 회의가 들었습니다. 다 

른 한편으로는 학교의 기독교 동아리 사람들이 동아리 친구들 외의 다른 친구들을 

아예 멀리하는 모습을 보고 ‘과연 저렇게 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7 하는 의문 

이 듭니다. 크리스천이라면 구별되되 세상 속으로 들어가 주님을 전해야 하는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제가 천국일꾼이라고 생각될 때는 유치부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와 단기선교에 

갔을 때입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모습을 보면서 ‘이 어린 생명을주님이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고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작년에 간 

단기선교지에서 주님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체코의 영흔들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때 ， 주님이 저를 천 

국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삶이 주님께 드려 

지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천국일꾼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뻐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찾아 오셔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님은 부족한 저를 먼저 사랑하셔서 영원 

한기쁨올주시는 분이시고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분이니까요. 

세상사람이 나를사랑하고 좋아해도 그사람을 잊을 수가 없고 싫어할수가 없는데 ，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선택해 주셨으니 당연히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지 

요 

포도나무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듣던 말씀이어서 그냥 생각 

없이 넘어 갔었지만， 얼마 전에 다시 들으면서 ‘어쩌면 저렇게 적절하게 비유를 잘 

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니 다시 

금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생각해 봅니다. 
함충기(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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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청년1부는 천국에 대한 주제로 여름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수련회에서 

배운말씀가운데 한구절을깊게 묵상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와는 별도로 일반 제자들 가운데 

70인을 택하여 파송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귀신들마저도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항복하더라’ 고 기뻐하며 말하자주님은제자들에게 말씀하십 

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것으로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 

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20절) .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일지는정확히 알 수 없지만나의 생이 마감되고 언젠가는 분명히 주 

님의 품 안에 갈 것입니다. 그 날. 그 날을 고대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저의 

이름을 주님이 부르시며 ‘수고하였노라， 선정아! 이제 나의 평안한 안식에 영원히 

거하거라’ 하실 그 날 말입니다. 삶의 수많은 질고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서며 힘을 얻을수 있음은 우리 모든성도들이 꿈꾸는그감격의 순간이 있 

기 때문입니다. 그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고가 다하여서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이 불리는 그 때를 소망 

해 봅니다. 저는 아마도 휠 듯이 기뿔 것입니다. 인간의 제한된 언어와 표현으로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기뻐하시고 기쁨을 감추시지 못 

하는 분은 저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이름이 호명될 그 날， 

이 내 영흔의 최고의 날이 될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집，천국! 이 얼마 

나 가슴 설레는 말인지요. 인생의 수고가 끝나고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할 곳.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영적 전쟁의 원통력이 되어줄 거라 확 

신합니다. 옛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 

에게 명하시는 명령에 든든하게 서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 

랍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며 , 항상 동행하시고 옆에서 인도하시는 주 
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능력이 나타남에 기뻐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음에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짐에 진정 기뻐하는자가되기를오늘도소망합니다. 박선정(정년1부) 

오직을씀으로… •••• 
삼나년으| 여과 
... - g- øø 

성경은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끊임없이 말하 

고 있다. 그리하여 성도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의 근거를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이꿀어낸다. 그러나 죄로 가득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자신의 득을 위해 이용 

한다. 그것은 자신의 성공을 향해 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 

는 자들이다. 성도가 성공해야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부족하여 하나님께 완전히 의뢰하는 자들을 사용하신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 
게 하려 함이라?' (고후 4:7).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떤 영광도 받을 자격이 없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웅직일 수 

도 생각할 수도 없는 존재이다. 다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신 것이다. 예수님이 
아니셨다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격조차 없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 

게 돌리지 마옵소서 ...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씨 끄5 :D. 우리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뛰 

어나든 부족하든， 건강하든 연약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광 받으신다. 그렇 
다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 첫째 하나님은 인간의 순종으로 

영광 받으신다. 만약 이스라엘이 강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스라엘을 노예로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세계를 통치하게 만들어 영 

광 받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강해지려 할 때마다 분노하셨 

고， 반대로 이스라엘이 조금 연약해져도 다른 신들의 산당을 없애는 등 하나님의 말씀 

에 순종할 때에는 기뻐하셨다. 둘째 우리가 회개할 때 영광 받으신다. 회개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무력하다고 고백히는 것은 하나님이 능하 

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히는 자는 자신이 자신의 죄 

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회개한 자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함과 사랑을 믿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전하여 드러낼 때 영광 
받으신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며 우리가 영광 

에 동참하는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고전 1:30- 3D.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해주심을 전히는 것이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내는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왔다. 여러분이 성공과 복음 전파와의 기 

로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참조 (권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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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흥과 나눔 

이젓이나으l 찬승이요 

1. 흑h댈hl 사보하는 환송과 그 환송에써 에a연 씀혀|좋 받는1:1 막쏟해 ‘주세융. 
찬송가 542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봐었으니’ 를 사모합니다. 제가 유학생활을 하던 
중에 건강이 나빠져 학업을 포기하려고 할 때 이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 

닫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1. 에랭껴| 샌앙생할쓸 해 왔는치 받쓸àII ‘주셰4. 
모태신앙인이기는 하지만 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명소에 ‘패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 :13)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 찬양을 통하여 

은혜받아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제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새롭게 순종을 결심하곤 합 . 
니다. 

1. 에헨 바협훌 JJμ&하는1:l tzi씀해 주서'14. 
초등학교 때부터 반주자로 섬기면서 거의 40년이 념도록 

봉사하면서 때때로 제 자신의 생각이 머리를 들지만， 그때 
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을 창양하며 섬기는 데 집중합니다. 특히， 제 경우 

기도없이 찬OJ하면 제게도 은혜가 되지 않아 주중에도 마 

음속으로찬%딸부르며 준비합니다. 곧그것이 저의 기도 

이기도하지요. 

냐.ìl훈체똑슬 받씀해 주서14. 
하나님께서 기회와 건강을 허락하시는 한 반주자로서 섬기 
기를 소원합니다. 또， 점자 악보， 수화 동요를 보급하고 있 김윤경 집사 
는데 이 일을 통하여 장애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 01멘 찬양대 반주자 

를원합니다. 
(임혜원기재 

얘 다음주을I 흔f송 •• …… 
282장 “우월절 때까 이르매” 

이 찬송가의 작시자인 아이작 핫츠(Issac Watts , 1674-1748)박사는 14세에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해 번민하였다. 하지만 구원받은 선민이라는 가르침을 받은 후， 그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는 1701년에 런던 마크레인 독립파 교회 목사로 초빙되어 36 

년간 설교하며 761편의 찬송시를 썼다. 이 독은 성만찬 찬송가로 작시되였다. 

작콕자는 헨리 캠블 올리버 (Heruy Kemble 이iver ， 1800-1885)박사로 1832년에 작 

곡하였다. 

이 찬송가는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주님과의 마지막 성만창을 회상하는 것으로 

우리는 주님 이 그때 하신 마지막 언행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를 받는다. ‘꺼희가 먹 

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 

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 

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샤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냐의 피 곧 연약의 피니라"(마 26:26-28). 

우리 교회에서는 이 찬송을 부를 때 1 ，4절은 남자 성도가， 2 . 5절은 여자 성도가， 

그리고 3.6절은 모두 함께 불러왔는데 이는 가사와 부합되는 적절한 찬양의 방법 

이라생각한다. 
(찬양위원회) 

새 가 족 을 · 환‘영 · 합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763 차윤희 1 장년3부 천명금(4) η3 한순규 12 청년2부 남용송(8) 783 김호연 19 청년1부 최종남(10) 

764 김성윤 1 장년2부 백창숙(1) η4 이민희 13 청년1부 강희창(9) 784 강미라 19 청년1부 김석제(4) 

765 이정숙 2 장년2부 η5 이은희 13 청년1부 강희창(9) 785 박영주 19 대학부 박근애(19) 

766 노윤영 3 장년2부 송양원(10) η6 김영은 13 장년2부 이인순(7) 786 권효정 19 대학부 배지혜(17) 

767 정송만 3 장년3부 송양원(10) m 이해복 14 청년2부 배종락(14) 787 김서진 19 대학부 

768 장세대 6 장년1부 장세복(10) η8 고봉훈 19 청년2부 강만호(10) 788 김세진 19 대학부 기하경(7) 

769 정영삼 8 청년2부 π9 이가봉 19 갱년1부 789 김경문 19 고퉁부 지은미 (4) 

770 정영희 8 청년2부 780 김세리 19 청년1부 김순임 (6) 790 이의량 19 고퉁부 이명희(9) 

π1 문종님 9 청년2부 781 허한나 19 청년1부 791 최수경 19 고동부 김명신(13) 

끼2 박옥경 12 청년2부 최순자(12) 782 마현정 19 챙년1부 

잉상 충현파|의 한 7댁이 되기를 원하시는분은 본당 2떠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1(- εZ 호 o {E- 종 스으l 이1} 7， /- 1 {-

11. “그래도 ... 

새로운 피조물gI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부터 나는 이 구절을 무척 부 

담스러워했다. 내가 이 구절을 부담스러워했던 이유는 

‘새로운 피조물’ 이라는 명칭이 내게 너무 거창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아니， 지금 

도 내 자신의 인격과 삶을 보건대 ‘새로운 피조물’ 이라는 명칭은 너무나 거창하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게는 옛 자아의 흔적이 남아 있고 어느 때는 그것이 매우 크게 

득세(得勢)하여 온통 옛 자야의 활동만 드러나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서 정직하게 내 자신을 살필 때면 언제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롬 

7:24)라고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인데 이런 내가 ‘새로운 피조물’ 이라니 . 

이런 어려움이 해결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는 진리 

를 깊이 깨달은 다음부터 였다. 이번에도 「새로운 피조물」 이라는 로이드 존스 목사 

의 설교를 읽으면서 동일한 진리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을 일 

컬어 ‘새로운 피조불’ 이라고부를 때 ， 그것의 일차적인 의미는신자가 인격과삶가 

운데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자가 

갖게 된 완전히 새로운 지위와 신분 및 관계임을 다시 확인하게 된 것이다. 흔히 우 

리는 우리 자신의 인격이나 삶의 열매를 증거물로 삼아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 됨 

을 확인해 보려고 한다. 물론 ‘새로운 피조물’ 은 그 열매를 통해서도 확인되므로 그 
런 작업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열매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 

나님 앞에서 갖게 된 새로운 지위와 신분 및 관계를 실제적으로 경험함으로써 그것 

을 토대로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 됨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 자신의 인격이나 삶을 볼 때 ‘새로운 피조물’ 이라는 명칭은 여전히 

우리에게 너무나 거창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하 

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점에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는 점 에서 , 또 우리가 더 이 

상율법 아래 있지 않고은혜 아래 있음을삶속에서 경험한다는점에서，그리고하 

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으나 이제는 은총의 자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 

문에 우리가 얻게 된 완전히 새로운 지위와 신분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분명히 ‘새 

로운피조물’이다 

警 J.HJf:족을 소개압니다 •••••••••• 

‘조용극정도를 소7H합니다 

중학교까지는 교회를 다녔었다. 예수님에 대 

해서 체계적으로 알고 다녔던 것은 아니고 재 

미있게 다녔던 기억이 난다. 당시 신학생이었 

던 교회 누나와 성경공부를 했던 기억도 있다. 

기독교학교였기 때문에 예배시간이 있었는데 

학교에 불신자들이 많고 예배를 꺼 리는 사람들 

도 있었기 때문에 재미 위주의 설교가 주를 이 

루었던 것 같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종교에 회의가 들었다.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 

게되었다 

(이태복목새 

그런데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죽음에 대해 생각하다가 교회 다니는 

누나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교회 다닐 결심을 하제 되었다. 교회에 오니 마 

냥 재미만 있던 중학교 때와는 달리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워서 성경을 알게 되니 좋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 종종 생각이 나기도 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에 부담이 컸었는데， 지금은 안정된 느낌이다. 다만， 제사문제나 세상 사람들과 

술을 마시며 교제하는 것 등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문제가 많이 걸리고 힘들다. 

인간이 계명대로， 율법대로 살아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 같다. 예수님만이 구세주 

시다. 
(펀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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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혜숙(유년부교사)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 

라" (잠 22:6). 전에 읽었던한신앙서적에 신앙교욱은어린시절부터 해야한다고쓰 

인 것이 기억난다. 유년부교사를하면서 이 말의 중요성을더 크게 느낀다. 

어려워서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 할 것 같아도 아이들은 심어주면 심어주는 대로 

뿌리변 뿌리는 대로 다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 황금 어장같은 유년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심어줄지 어떻게하면 복음이 무엇인지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지 고민하게 된다. 유년부 정도면 죄가 무엇인지도 알고 또 죄책감도 느낄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이 꼭 필요하고 예수님 외 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인 

식시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성경공부가 중요하게 생각된다. 
장기 결석생 전화심방 중에 어느 학부형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른다 주중에 하는 

일이 많아 피곤해서 주일에는 쉬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 기도하며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끊고 나서 많은 것을 생각했다. 하나님 

을 알아가는 지혜가 없으면 절름발이가 되고 영혼을 위한 양식이 없으면 영양결핍 

이 되어버 리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여름성경학교가 다가온다. 교사들은 벌써부터 기도하며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 

고 있다. 매 주일은 물론 성경학교 때 많은 아이들이 참석하여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주일학교 교사에게만 신앙교육을 맡기지 말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도 함께 

협 력하여 우리 아이들이 영적 장애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훌避훌낄 ‘εM갱초 이 1 (-션ι-1 (t Th ess Úl lonì Úl ns) 종 

0-1 a:;t 1-1/ 0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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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바울이망F 선교여행에서세운 페살로니까 교회를세운마케도니아지역 

은 눈에 띄게 화려하며 번창한 이교도의 항구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그리 

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실L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 

를전했는데， 이 증명을통해 경건한헬라인의 큰무리와적지 않은귀부인들이 예 

수를 믿게 되었습니대행 17 :3~띠. 이들은 베뢰아 사람혐l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복음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신사적인(noble-minded， 수용적인) 사람들임 

을 알 수 있습니다{행 17:11) 특히 페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는 비울과 
함께 선교에 동참할 만큼 헌신적인 사람도 생겨났는데 이름이 ‘아리스다고’ 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비울의 3차 선교여행에 동참하여 고난을 밭맛으며(행 

19:29, 20:4), 님}울이 죄수가 되어 로마로 향할 때에 동참하기까지 하였습니대행 

27:2). 
한편，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바울과실라를 괴롭힐 목적으로 어떤 괴악한사람들 

을 데리고 떼를 지어 그 성을 소란에 빠뜨리며 바울과 실라를 공격합니다(행 

17:5~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o}라고 전파하자 7에새ca않ar) 외의 다른 

왕을 전한다고 주장하는{행 17:7) 유대인들의 시기와 심각한 핍박 가운데서 세워진 

페살로니개교회는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페살로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미래의 소뱀 대한 약속을 그탬게 전하고자 페살로니 

가전서’ 를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페살로니가전서’ 를 

읽으실 때，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생각하고 읽으시기 바 

랍니다. 

우선， 바울은 교회에 불어닥치는 핍박을 견디어 내도록 그들을 향배 진지한 감 

사와 간절한 기도의 심정으로 페살로니가전서’ 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울은 감사와 기도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언급하 

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대감사에 관한 언급은 살전 1:2, 2:13, 3:9, 5:18, 기도 

에 관한 언급은 1:2, 7:17, 5;2잉. 사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불같은시련을뻗}왔습니다. 해l만그러한순죠띨속에서 오히려 하늘을향한감 

사와강렬한기도는불같은시험을이기게 하는능력이 되곤했습니다. 
다음주에껴암 

김동하목사홉흔}국^I되 

”술적 t힐쓸ξ 훌” 

손 송 이 (소년부 진리1반) 

삐에료나 판매「 줄E~l/를 함(ff 사량들에귀f ， ‘저/l ~ o!-o 1흘 엽고 할 

수 았응ll~요?’ 하고 뭉으떤 사량틀은 향 수 있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야01를 종 빙려닿라고 하면 싫다교 한다. 

우리까 약을 먹는 건 약사를 맏 1/ 때문이다. 응석정에서 응석을 역 

느 꺼도 빈느 꺼。 l타 
’ ‘ ’ 1 ‘ · 

이러 꺼드이 미요이라고 하다 사라드요 여l수니요 한나니으/ o!-드01 
L 디 2 L ’ 

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7버l 못박혀 축으셨다고 한다. 그런데 성탄성 

혀l 야나운서들은 얀 맏으면서도 우리를 구원람1/ 위해 여/수넘 01 요셨 

다고 한타 맏응은 그저 순수응배/ 받는 갯01 다. 

하지만 1-1섯 맏응도 있타. 안L~닝은 우리를 위해 융법을 추셨는데 

어느새부터인까 사람등은 율법만 지극/떤 구원받는타고 생lF응!-1/ 시 

작했다. 말씀을 받。「등이는 갯도 맏응01 다. 혜수닝페/서 십사7버l 옷 

바tl시 꺼으 바야드。 11/마 봐며 구뭐바느다 요진 여/수니욕 디「쓰 그 ., -, L' ^ 2 r: '2 .. L - , L ’ L r: L ' . -., ’ 디 ζ I 

대로 맏으연 구원 받는타 그링 영원한 선풍。 l 보장된다. 

교사와기도 
박 연숙(초퉁부교사) 

2003년 올해는 내가 초등부 교사로 봉사한 지 5년이 되는 해이다. 짧다면 짧을 수 

도， 길다면 길 수도 있는 기간이다. 부족하나마 이 기간 동안 내가 느낀 교사의 역할 
에대해써보려한다. 

처음 교사로 봉사하게 된 계기는 어머니의 적극적인 권유 때문이었다.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지만， 마음을 정하지 못해 차일피 일 미 

루고 있었다. 어머니는 이런 나의 마음을 아셨는지 ， 교사로 봉사할 자리를 알아봐 

주셨다. 마침 초퉁부에 교사가 급히 필요하다 해서 나는 그 즉시 초등부로 향했다. 

우연한 기회로 시작한 초등부 교사. 남들은 기도도 많이 하고 결정한다는 교사를 덜 

킥 결정해 버려서 걱정이 앞섰다. 

처음 교사를 할 때는 아이들 성경 말씀을 어떻게 재미있고 흥미 있게 전할지 고심 

하는 데 모든 시간을 보냈다. 이것저것 그림을 그리거나， 종이인형을 만들어 말씀을 

쉽게 전달하려고 애쓰고 선물도 주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아이들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갈수록 나도 지쳐갔고， 주일에 아이들을 대하는 것도 부담스 
러워졌다 이 런 와중에 교사 양성부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게 되면서 , 초퉁부 교사로 
서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다. ‘교샤 란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 

한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교사’ 는 일반 교사와 하는 역할이 상당히 다르다. 교회의 

교사는 가르치는 것보다 우선 돼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이다. 내가 맡은 
아이들 한명 한명을 위해， 그들의 가족을 위해， 동료 교사들을 위해， 자신의 부서를 

위해 , 충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교λ까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다. 
물론， 기5:.7} 중요하다는 것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교사로서 아이들을 위한 기도는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매순간 그들을 기 억하며 해 

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절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내 힘으로하려면금방지치기 쉽고，교사라는위치가큰짐이 될수있기 때문이다. 

내가 맡은 학생들을 위해 동}는 매 순간의 기도가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인도가 있71 때문이다. 

나는 아직도 초퉁부 교사로 부족한 점이 많다. 하지만 항상 주님께 아이들과 교회 

를 위해 매 순간 기도할 수 있는 교사가 되게 해 달라고 또한 나에게 영혼 구원이라는 

중요한 자리 에 있게 해 주시고， 이로 인해 큰 기쁨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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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1 권사 임원 월려|끼도회 
일시 : 7월 2일(수) 

수요1부예배후 
장소· 영아부실 

2 소망부여름수련회 
일시 :7월3-4일10:30-14:30 
장소. 갈릴리흘 

호
 」

켜
 를 

1 고범석 군(고광민 성도， 장경 
애 성도의 아들， 6교귀과 권 
주언 양(권용석 씨 ， 이금선 씨 
의 딸)17월 7일(월) 18 애 풍 
림 웨딩홀， 대지역 7번 출구 
(02-562-5670) 

별세 

김정순 타교권사 임해영 성 
도의 모친， 이상철 성도의 장 

모， 12교구 구일산구역/6월 
19일 별세， 6월 21일 장례 

2 신옥희 씨 강경순 집사의 모 
친， 정신숙 집사의 시모， 8교 

구 웅봉2구역/6월 24일 별 
세 ， 6월 26일장례 

주민흥헌 

교피소석 

• 남녀 전도회 상반기 회계감사실시 

전도 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상반기 회계검사를 실시합니다， 

각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감사기간 : 2003년 7월 첫 주 '" 2003년 8월 마지막 주일까지 
2. 대상기간 : 2003년 1월 "'6월 

3. 감사장소 : 전도위원회 (교육관 6층) 
4 준비서류 : 시산표 2부 (2003년 1월 "' 6월)，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절 

.2003년도후반기장학생 신청안내 

1. 선발대상 
(J)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 2001년 6월 30일 이전 등록자 
@ 본 교회의 교회학교에 재직한 중 고 대 대학원 신학 

대학원학생 

@ 공예배와 교회학교 부서의 집회에 잘 참석하며 교회 각 

부서에서 헌신적으로 몽사하는 자 

2. 신청기간 
2003던 6월 22일r주일j부터 2003던 7월 13일r주일)까지 

3. 신청장소 ; 교육국 
4. 문 의 : 교육국 (11552-8200 교472. 473) 

• 홀트아동복지회 초청 국외입양가족본교회 방문 

본 교회에서는 연례 행사로， 흘트아통 복지회 초청 모국 

방문단을 맞아 신령한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모국의 문화 
와 신앙정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15가정의 민박 및 초 

청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별 민박을 자원해 주 
신 봉사가정에 감사하며 본 행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 있으시기 바랍 

니다 

1. 일시 : 7월 5일(토)rv 7월 6일(주일) 

2. 방문팀명 : 미국 훼미리 팀 

3. 인원 : 총 28명 4. 주관 : 선교위원회 

7월 주일 및 수요예배 기도 담당 

월 。E프| 주일예배 (장로) 찬앙예배 수요예배 

I II m IV v I II 
6 최기홍 차신득 김의철 박찬섭 김영달 이 훈 오명준 엄필성 

7 13 노영한 박철구 7d oâτ 。 고제승 김은호 김홍기 신은소 김현자 
20 이실호 최지윤 권명옥 전홍렬 김종구 김종춘 양명자 최대원 
27 정운석 김천채 조종환 김단용 이병옥 정영래 정주한 차명신 

직원모집 

교회에서근무할직원을 

아래와 같버 |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동산 산역관리인(숙식제공) 

운전직 미호t직 경비직 

사무직(여， 고졸이상) 

음영실(남) 

주뱀충현어린이집)554-7054 

세례교인 2. 자격 

3. 제훌 서류 자필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장 추천서(타교인) 

4. 서류제훌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11 552-8200 

$￥엉*# 흥 행 .ail~ 

이번주새벽기도회담당 

예배 담당안내 (7/2-7/6) 

날찌 예배 뼈배 전 찬양 사 회 기 도 설 교 

M 수요 l 서광진 박재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들(갈 5: 16-2씨 김교성 목사 

7/2 수요n 안치원 0]생옥 째를누리재갈5‘I얘，) 0]희식 목사 

7새 금요집회 특별찬양 (바이올린 이에스더 상년3부중칭탠/가브리엘중진탠 정현민 김동하목사 

m 주일 l 0]생욱 최기홍 성찬을위한시간(고전 11캔~꺼)나광영 목사 

7/6 주일 II 유월정 때가 0]르매 외/소프라노김희숙{임oJT앨챈때 솔로0]스트) 안창덕 차신득 성찬을 위한 시간(고전 11쩌-34) 정현민목사 

7/6 주일 m 저높고푸른핸과외딴렴켓 최고은， 최두루(할웰힘오케스트래 이종대 김의철 성찬을위한시겐고전 11:23-34) 여성기 목사 

M 주일W 내너를위하여외/소프라노융지영(아멘찬양대솔로이:뜨) 이유진 박챔 성찬을위한시간(고전 11깐34) 서굉진목사 

7/6 주일 V 주앞에 성찬받7] 위하여 외/소프라노김연희(멤엘찬양대 솔로0]스트) 김동하 김영달 성찬융위한시간(고전 11:23-34) 여성기 목사 

M 주일찬양 방준영 이훈 빛의 자녀가 맺어야 할 열매(엠 5:&-1씨 고광환 목사 

예배및집회얀배 기도원안내 

구분 시 간 장소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보」 다 9 

주 일예배 
m 오전 11 :00 본당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 :00(외국어 통시용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드라는 예배) 

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30 본당 
금요집회 오후 7: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구분 시 간 장 소 구분 시 간 장 -人L

I 오전 9:00 
교육관 110호 

청년 2 부 오후12:20 교육관 501호 
영아부 II 오전10:50 

장년 1 부 오후12: 30 교육관 507호 
l 오전 9:00 

유아부 II 오전10:50 
교육관 201호 장년 2 부 오후12:30 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12:30 교육관 307호 I 오전 9:00 
유치부 

11 오전10:50 제 2교육관 1충 
소망부 오후12:1 5 갈렬리훌 

유년부 오전10:30 교육관 307호 신흔가정부 오후12:15 교육관 204 ， 205호 

초퉁부 오전10:30 교육관 407호 사항부 오전11:00 복지관지하1충 

소년부 오전10:30 교육관 507호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오후 I:(X)(생인) 교육관207호 

중동 l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탁아부 오전 9:00-오후 2:00 교육관102호 

중퉁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새가족부 오전 9:30 갈렬리흘， 베다니흘 

걷'F낀 %3 규 !!- 오전 9:00 교육관 501호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107호 

고퉁부 오전 9:30 제 2교육관 4충 조기교육원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대학 부 토，오후 4 :00 제 2교육관 4충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 :00 아 벤 흘 

청년 1 부 오전11:00 제 2교육관 4충 충현선교훈련 오후 6: 10 갈렬리훌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m 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주일 W부 예배는 스러랑키어， 중국어， 몽글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Simu~aneous trans녕tions in English, Chinese, J때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녕bleatthe 티밍en O’ clockWαship Se!vice, 
and SM 벼nkan ，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허so availaible at the One 0’ cl∞k Worship ser찌ce 

저 1 739호 

충현가도의창 

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 

치하심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돼가 되거1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 

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 

서. 

a 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혼 
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 

하게하소서， 

a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 

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를힘쓰게하소서 

a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목표를성취하는생명력 있는교 
회가되게하소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 

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 

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 

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딩 교구별 태신자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민족복음화를 구체적으 

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소서. 

a 단기선교를 통하여 충현에 속한 모든 성 
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빙L을 îF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옹i대i ↑성수대a 

영옹선Í/-T 

르‘V상스i탱 

상성→ 

[ 섬 • 기 · 는 · 분 · 틀 t 

· 시무장로 

. 우|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김의철 김은호 노광헌 오진국 이병학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서광진 박인기 

선교위원징 7교구징 딩회서기 때배위원 교구위원징 
1마。Tb- 교구위원회 기획위원회 5교구 에H따부 

여성기 류병희 이종철 김영훈 여국근 
최대원 엄펼성 강모용 이 훈 남선우 3교구 대학부 선교위원회 9교구 2교구 
예배위원징 X뼈교육위원장 구찌부장 찬앙위원징 업인운영위원 

김교성 이유진 안창덕 방준영 나광영 
정운석 김영길 조인제 김종구 최무길 11교구 14교구 16.교구 8교구 6교구 

8교구징 몽시위원장 봉Af위원 충현기도원깅 긴축위원 정진호 김용덕 이성욱 고광환 김황곤 

김천채 이창호 차신득 김광남 이종석 
7교구 15.교구 10교구 1교구 외신부 

1교구징 시링부징 법인운영위원 진도위원징 기획위원징 위건량 김익환 김정수 장 훈 임현덕 
12교구 13.교구 1드。T닙 소년부 17교구 

이병옥 안종욱 임무천 최기홍 이갑재 
이희식 최종철 하종철 안치원 이태복 김시위원징 탁이부징 건축위원징 예배부징 15.교구장 
중등2부 중등1부 1 7.교구 유년부 편집국 

진흥용 전홍렬 이정우 검단용 황영일 정충신 양재웅 
행징위원징 직능진도부장 건축위원 14교구징 건축위원 í5~닙 교육연구원 

한송규 김영수 김환기 원웅철 이형수 I 전도목사 이정철 
신혼가정부징 신교위원 9교구징 제1교육위원장 딩회부서기 

· 여전도사 
안동현 황의만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정연회 신통자 윤인숙 한영준 김연식 
지링E때부장 소밍부징 재2교육위원징 입D뉴열전S때징 O뺀친엠장 

9교구 4교구 3교구 12교구 17.교구 

박덕양 이태식 정태두 박홍규 권명옥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안태순 김정연 
새7댁부징 정년2부징 봉Af위원 기백열찬엠징 진도위원 10교구 6교구 5교구 8교구 13교구 

조종환 배춘식 김영달 이실호 박찬섭 조옥자 강덕필 김정신 장혜구 최문실 
빼에부징 13교구징 A땀국집 제1교육위원 제1교육위원 7교구 16.교구 14교구 2교구 11교구 

최지윤 노영한 박철구 정청길 신상수 
전은희 김영순 김정자 이수경 

징년1부징 3교구징 진도위원 때배위원 예배위원 
17교구 1교구 15교구 19교구 

강철형 고제숭 김영은 • 찬앙감독 강임구 l 전임지휘자 서준성 
뼈배위원 정년1부징 행정위원 l 전임독창지 김소연 

• 딘기신교사 강기엽 (스리램) 
• 협력선교사 허요셉 (이집퇴 


